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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키나와 북부는 옛날부터 파인애플의 산

지로 유명하다. 북부에 펼쳐진 산성의 적토가

파인애플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오키나와현 나고시 비마타에 위치한 나고 파

인애플 공원(nago pineapple park)은 오키나

와를 대표하는 열대과일인 파인애플을 테마로

만든 관광공원이다.

지난 1979년 문을 연 이곳에서는 다양한 품종

의 파인애플과 열대식물을 만날 수 있고 파인

애플 을 가공해 만든 와인과, 빵, 과자 등을 판

매한다.

네덜란드의 표류선에서 파인애플의 모종이

이시가키섬에 흘러 들어와 오키나와섬으로 유

입된 과정과 파인애플 재배방법 등을 일러스트

패널로 전시하고 있다.

파인애플의 유래와 역사, 성분, 효능, 맛있는

요리 방법 등 파인애플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파인애플 가공공장과 파인애

플 포도주 양조장에서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다.

파인애플 농장과 아열대정원 견학은 파인애

플모양의 카트를 이용한다. 파인애플 카트는 자

동으로 움직이고 견학을 하는 동안 카트내 설치

된 음성가이드가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

톳쿠리야자 나무 가로수에 둘러싸인 넓은 파

인애플 농장에는 보고르 산호 크림파인애플 등

100여가지 파인애플이 식재돼 있고 모종에서

꽃과 열매가 될 때까지 성장과정을 차례대로 볼

수 있다.

파인애플 가공공장에서는 파인애플 커팅 공

정을 볼 수 있다. 파인애플이 자동 컨베이어 벨

트에 실려 원주모양으로 절단된 후 제품으로 탄

생되는 모든 과정을 볼 수 있다.

나고 파인애플 공원 마츠모토 타츠야 마이스

광고마케팅 담당 매니저는 현재 오키나와에 2

대 밖에 없는 기계 가운데 1대가 우리 파인애플

가공공장에서 가동되고 있다 며 파인애플 가

공 제품은 전국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고

설명했다.

유리온실로 된 아열대 정원 은 마치 정글 같

이 다양한 종류의 열대식물이 우거져 있다. 산

뜻한 꽃을 피우는 아나나스를 비롯해 키가 큰

헤고림, 안수리움, 파초일엽, 망고, 카니스텔, 바

나나 등 약 1000종류의 열대 식물과 과일을 만

나 볼 수 있다.

이곳에는 조개전시장도 있다.

오키나와 북부 나고만에서 캐온 조개와 세계

여러나라에서 가져온 1만 여점의 희귀한 조개

껍질들을 전시하고 있다. 조개 매장에서는 조

개 램브를 시작으로 로맨틱한 하트 조개, 수이

지가이, 산뜻한 국자가리비 등 여러가지 조개를

구입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가야시

대 말갖춤새에 장식된 조개껍질인 고호우라

와 이모가이(청자고둥)도 볼 수 있다. 고호우

라와 이모가이는 오키나와 등 열대해역에서 서

식하는 조개이다.

이곳은 현재 오키나와 연간 관광객 920만명

가운데 16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됐다.

나고 파인애플 공원이 오키나와 명소로 성장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해 판

매하는 1차 산업에 머물지 않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과 열정이 있어 가능했다.

마츠모토 타츠야 매니저는 40년전에 파인애

플 밭에서 천막을 치고 관광객들에게 파인애플

을 판매했다. 밭에서 파인애플을 판매하면서 고

부가가치으로 상품으로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

고 연구를 하면서 가공제품 판매로 이어졌고 이

후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시도해 오늘날까지 오

게 됐다 고 했다.

이곳은 지역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파인애

플 소비 물량을 소화해 내고 있다.

마츠모토 타츠야 매니저는 우리농장에서 생

산하고 있는 파인애플만으로 수요를 충족시키

기 어렵다. 그래서 지역농가와 계약재배를 하고

있다. 계약재배를 안하더라도 품질이 좋은 상품

은 구입하고 있다. 지역농가의 소득창출로 이어

지고 있다 고 했다.

나고 파인애플 공원은 개원 40년을 맞아 현재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마츠모토 타츠야 매니저는 2~3년후에는 현

재 시설을 개조해서 절반이상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 이라며 앞으로도 지

역과 함께 하는 밀착형 경영을 통해서 성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나고 파인애플 공원은 현재

오키나와 전통가옥으로 만든 대형식당과 웨딩

홀 등을 3개 계열사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성장

했다. 이달 현재 직원만도 400명에 이른다 말

했다.

나고 파인애플 공원은 일본 산업의 가장 근간

인 농업 농촌을 토대로 40년전 단순 생산 판매

에서 벗어나 농산물 가공판매 체험과 3차 산업

인 서비스업을 접목시킨 6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파인애플 생산 판매 벗어나 특화된 관광명소로 우뚝

제주의 미래, 농촌융 복합산업에서 찾는다

파인애플공원 전경 파인애플 농장 파인애플공장의 마츠모토타츠야 매니저 파인애플 공장 판매점에서 직원이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파인애플농장의 가공공장 내부 파인애플 시식코너 파인애플을 이용해 만든 가공품 파인애플 카스테라.


